
18 2023년10월6일금요일
항저우아시안게임

4일항저우황룽스포츠센터스타디움에서열린항저우아시안게임남자축구4강전한

국과우즈베키스탄의경기.두번째골을넣은정우영이환호하고있다. /연합뉴스

축구 일본나와라 …야구 일본은없다

5일열린아시안게임슈퍼라운드일본과대한민국의경기8회말2사주자2루,대한민

국노시환이1타점좌전안타를친뒤1루에서세리머니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우즈벡2-1꺾고결승진출

아시안게임남자축구패권을놓고 황

선홍호 태극전사들이다시일본과 운명

의한일전에나선다.

황선홍 감독이이끄는 남자 24세 이하

(U-24) 축구대표팀은 7일오후 9시(한

국시간)부터 중국항저우의황룽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남자축구결승전을치른다.

2014년인천, 2018년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이어3회연속아시안게임남자축

구금메달을향해남은마지막한경기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9-

0), 태국(4-0), 바레인(3-0)을 상대로

실점없이 16골을몰아쳤던대표팀은 16

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을 5-1로 완파했

고, 중국과의8강전 2-0, 4일우즈베키스

탄과의준결승전을2-1로이겨결승에올

랐다.

대표팀은이번경기6경기를치르는동

안25골2실점을기록하며전승을내달리

고있다.

유럽파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이 우즈

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까지 7골을 몰아

치며대회득점선두를달리는가운데다

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해 기세를

이어가고있다.

점차 한 팀으로 단단해지며 난적들을

차례로격파하고마지막관문까지올랐는

데,하필마지막상대가일본이다.

한국과일본은2018년자카르타아시안

게임때도남자축구금메달을놓고마지

막경기에서격돌한바있다.

당시 두팀은 90분 동안 0-0으로 맞서

며연장전을치렀는데, 연장전반 3분이

승우(수원FC)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

고, 연장전반 11분 황희찬(울버햄프턴)

의두번째골이나오며연장후반10분한

골을 만회한 일본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황선홍감독은다시한일전으로성사된

결승전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승리해

야 한다면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모든것을다쏟아부어서금메달을딸수

있게하겠다.다같이합심해서마지막한

발을딛도록하겠다고의지를다졌다.

일본은 이번 대회 2001∼2004년생의

젊은선수들로만팀을꾸렸다.

대표팀 주장 백승호는 아무리 어려도

일본은조직적으로짜임새가좋고좋은선

수가많은팀이라며 일본이최고전력으

로오지않았다는말씀을많이들하시지

만, 저희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겸손하

게준비해서마지막목표를향해서달려가

겠다고각오를밝혔다. /연합뉴스

황선홍호,금메달놓고7일운명의한일전

결승진출청신호

박세웅역투 노시환맹타…2-0일본꺾어

한국야구대표팀이2022항저우아시안

게임에서결승진출의청신호를켰다.

류중일감독이이끄는한국대표팀은5

일오후중국저장성사오싱의야구소프

트볼스포츠센터1구장에서벌인대회슈

퍼 라운드 1차전에 선발 투수 박세웅(롯

데 자이언츠)의 6이닝 무실점 역투와 노

시환(한화이글스)의 2타점맹타에힘입

어일본을2-0으로눌렀다.

조별리그에서 1위 대만에 져 1패를 안

고슈퍼라운드에올라온한국은합산성

적1승1패를거뒀다.

역시조별리그에서중국에충격의패배

를당해1패를기록중이던일본은 2패로

처졌다.

슈퍼 라운드 결승 진출팀의 윤곽은 이

날오후열리는대만(1승)-중국(1승) 경

기후드러날예정이다.

곽빈(두산 베어스)의 예상치 못한 등

담증세로 선발 투수 운영에 차질을 빚은

우리나라는베테랑우완투수박세웅(롯

데자이언츠)을일본전선발로내보냈다.

박세웅은탈삼진 9개를곁들이며일본

타선을2피안타2볼넷0점으로묶어승리

의일등공신이됐다.

한국은6회말0의균형을힘겹게깼다.

선두김혜성(키움히어로즈)이중견수

앞에안타를치고빠른발로2루에도달해

선취점을포문을열었다.

최지훈의 보내기 번트, 윤동희의 볼넷

으로이어간 1사 1, 3루에서노시환이큼

지막한좌익수희생플라이를날려김혜성

을홈으로보냈다. 우리나라는8회말에 1

점을추가해쐐기를박았다. /연합뉴스

육상, 은1 동2 노골드로마무리

정상권과큰격차실감

우상혁은메달에 위안

은메달을들고미소짓는우상혁.

한국육상이 노골드로 2022 항저우아시안게

임일정을마쳤다.

지난달 29일시작해 5일까지중국저장성항저

우에서열린이번대회육상 48개 종목에서한국

은은메달1개와동메달2개를땄다.

짜릿한장면은있었다.

4일남자높이뛰기결선에서우상혁(용인시청)

이무타즈에사바르심(카타르)과치열한경쟁을

펼치며, 2ｍ33으로2위에올랐다.

이정태(안양시청), 김국영(광주시청), 이재성

(한국체대), 고승환(광주시청)이 이어 달린 3일

남자400ｍ계주결선에서는38초74의한국타이

기록을 세우며 3위를 차지해, 1986년 서울 대회

이후37년만에이종목메달을따냈다.

고교생김태희(18 이리공고)는 여자해머던지

기결선에서64ｍ14의한국신기록을세우며동메

달을목에걸었다.아시안게임여자해머던지기에

서메달을딴최초의한국선수로도기록됐다.

일단한국육상계는필드경기(높이뛰기, 해머

던지기)와 트랙(400ｍ 계주)에서 메달을 딴 걸

위안삼고있다.

하지만, 메달을 노렸던 남자 세단뛰기 유규민

(익산시청)이 5위, 김장우(7위장흥군청)가 7위

에 머무는 등 한국은 메달 3개만 손에 넣고 대회

일정을마친건기대이하다.

2018년자카르타팔렘방(금 1개, 은 1개, 동 3

개), 2014년인천(은4개,동6개)대회보다저조

한성적이다.

유규민과 김장우는 경기 뒤 내 실력이 부족하

다는 걸 깨달았다며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더열심히노력해야한다고밝혔다.

메달리스트를제외한모든한국육상선수가느

낀감정이었다.

이번대회한국육상의메달순위는14위다.

종목별1∼8위성적으로매기는육상랭킹순위

에서는60.5점으로7위를했다. /연합뉴스

신궁의나라…양궁남녀단체전싹쓸이금메달도전

안산 최미선등오늘출전

신궁 (神弓)의나라를대표하는남녀국가대표

선수들이양궁단체전싹쓸이에도전한다.

이우석(코오롱),오진혁(현대제철),김제덕(예

천군청)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과 임시현(한국

체대), 안산(광주여대), 최미선(광주은행)이 사

로에 설 여자 대표팀은 6일 오전 9시 40분(이하

한국시간)중국항저우푸양인후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2022항저우아시안게임양궁리커브남녀

단체전에서동반금메달을노린다.

경기는여자부8강전, 4강전, 메달결정전순으

로먼저열리며남자부8강전은오후2시30분막

을올린다.

여자대표팀은인도네시아,남자대표팀은일본

을각각상대로8강전을시작한다.

여자부임시현과안산은이미지난3일개인전

준결승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한

국선수끼리금메달을다투게됐다.임시현은4일

이우석과짝을이룬혼성단체전서금메달을획득

한 터라 대회 3관왕 등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남자팀역시혼성단체전금메달리스트인이우

석을비롯, 개인전서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한 오

진혁과김제덕이단체전을통해명예회복을벼르

고있어좋은결과가기대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5일중국항저우푸양인후스포츠센터에서열린19회항저우아시안게임양궁컴파운드남자단체준결

승말레이시아와의경기에서232-230으로이긴양재원,주재훈,김종호가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양궁컴파운드남자단체전은메달확보


